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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부자가 자식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
다. 부자는 고민 끝에 점쟁이를 찾아가 자
식이 없는 이유를 물었다. 점쟁이가 말했
다.
“당신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운명입니
다.”
부자는 이 말을 듣고 근심에 잠겼다. 

“평생 자식 없이 살아가야 한다니…. 내
가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
준단 말인가.”
이런 모습을 지켜본 아내 역시 걱정스럽

긴 마찬가지였다.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
친하게 지내던 스님이 부자의 집에 들르게
됐다. 스님은 근심에 잠긴 부부에게 이유를
물었다.
“왜 이렇게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까.”
부부는 스님에게 말했다. “점쟁이가 말

하길 우리들에겐 아이가 생기지 않을 거라

고 했습니다.”스님은 다시 부부의 이야기
를 듣고 말했다. 
“점쟁이는 사람의 인연에 대해 알 수가
없습니다. 대신 부처님을 찾아가 그 연유에
대해 여쭤 보십시오.”
부부는 스님의 말을 듣고 곧장 부처님을

찾아갔다.
“저희에게 아이가 생기겠습니까?”
부처님이 말했다.

“아이가 생길 것이나 자라면 출가할 것
이다.”
“아이가 커서 도를 깨친다면 그만한 복
이 어디 있겠습니까.”
부부는 부처님의 답을 듣고 뛸 듯이 기뻐

했다. 그리고 부부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자
신의 집에 초청해 공양을 올리고자 했다.
부처님은 이를 승낙하고 부부의 집에 들러
스님들과 함께 공양을 했다.
절로 돌아오는길 공양을 마친 부처님은

스님들과 개울가에 들르게 됐다. 그때 원숭

이 한 마리가 나타나 물 마시며 쉬고 있는
부처님과 스님들 곁으로 다가왔다. 그리고
한 스님이 갖고 있던 발우를 달라고 부탁
했다. 이를 지켜본 부처님이 원숭이에게 발
우를 건네주라고 하자, 원숭이는 발우를 들
고 어디론가 달려갔다.

잠시 후, 원숭이는 발우에 꿀을 한 가득
담아와 부처님에게 공양으로 올렸다. 부처
님이 말했다.
“물을 타 오거라.”
원숭이는 부처님 말씀대로 물을 타와 다

시 올렸다. 부처님은 원숭이가 공양으로 올

린 꿀물을 스님들과 함께 골고루 나눠 마
셨다. 이 모습을 지켜본 원숭이는 부처님께
감사 인사를 표했다. 원숭이는 매우 기뻐하
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. 그런데 그만 너무
기쁜 나머지 춤을 추다 구덩이에 빠져 그
자리에서 죽고 말았다. 
시간이 흘러, 어느 날 부부에게 아들이

태어났다. 아이는 총명하고 출중한 외모를
갖고 있었다. 부부는 아이의 모습에 기쁨을
감추지 못했다. 아이는 점차 건장한 청년으
로 자랐다. 어느 날 아이가 부부에게 간청
했다.   
“이제 집을 떠나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.”
부부는 과거에 부처님이 자신들에게 하

신 말을 떠올리며 아들의 출가를 허락하기
로 했다. 아들은 매우 기뻐하며 부처님을
찾아가 출가를 청했다. 부처님은 아들의 출
가를 흔쾌히 허락했다.   
비구가 된 아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

열심히 수행했다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

아라한이 됐다. 그는 늘 여러 비구들과 함
께 수행 했는데, 항상 그의 발우에만 꿀물
이 가득했다. 그는 꿀물을 매일 같이 다른
비구들과 나눠 마시며 생활했다. 이를 신기
하게 여긴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다. 
“어째서 저 비구의 발우에만 꿀물이 항
상 담겨 있는 것입니까?”
부처님이 말씀하셨다.
“과거에 공양을 하고 개울가에 들렀을
때, 한 원숭이가 나에게 꿀물을 준 적이 있
다. 내가 그 꿀물을 받아먹자 너무 기뻐 춤
을 추다 그만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. 그때
원숭이가 지금 저 비구이다. 그는 과거 아
라한에게‘원숭이 같다’고 말해 그 업으로
원숭이로 태어났다. 하지만 일찍이 자신의
잘못을 깨닫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 지
금의 비구가 된 것이다. 그러니 모든 법을
알고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
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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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우에 늘 꿀물이 가득한 스님의 사연‘현우경’이야기(18)

비구가 된 원숭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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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이함께읽는페이지

원하는 평수 가능
토목공사 부가세별도

◆눈비를맞아도썩지않는조립식평상:1800×1030×400㎜
가격 29만원 ≲ 할인가 19만원
폴리프로필렌 자재 기둥 110×90×400 / 도리 80×35 / 중간대 80×35 / 마루판 210×12

부가세
운송비 별도

◆3칸겹집목조건물:9500×7000×4500㎜ / 가격:평당150만원
다그라스목재기둥 180×180×2470 / 다그라스목재도리 170×170
다그라스목재서까래 100×100 / 목재판재 120×18 전통강판기와
주춧돌 300×300×300  ※황토흙ALC블럭내화벽돌판넬자유선택

<진주교육원> 
◐입교일시 : 2012년 6월 4일 <월요일> 오후 3시
◐교육장소 :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
◐문의전화 : 055) 747 - 8419
◐수 강 일 : 매주 월요일 오후 3시~6시

<함안교육원>
◐입교일시 : 2012년 6월 6일 <수요일> 오후 3시
◐교육장소 :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(달전사) 
◐문의전화 : 055) 587 - 8419
◐수 강 일 : 매주 수요일 오후 3시~6시

- 아 래-

◑ 교육기간 : 6개월 과정
◑ 교육내용 : 1. 상용의식 및 재의식

2. 사물다루는 법
◑ 수강자격 :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
◑ 수 강 료 : 월 10만원 <교재비 별도>
◑ 준 비 물 : 필기도구 및 녹음기
◑ 카페안내 :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

본원에서는영남범패의계승과보존을위하여뜻을같이할

제11기학인을아래와같이모집하오니많은동참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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